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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배우자여,  

와서 너를 위해 영원으로부터 주님께서 마련하신 관을 받아라.”  

(동정녀 축일 저녁기도) 

“한밤중에 주님께서 수녀님을 부르셨습니다. 수녀님은 그분을 기다려왔고 불타는 등잔과 평생 

정원에서 기른 과일과 꽃이 가득한 바구니를, 수도 생활 64년간 매일 채워온 크고 작은 일들로 

가득한 바구니를 가지고 준비해 왔습니다.” (고별사 중에서)  

안죨리나 디 룰로는 니콜라 디 룰로와 필로메나 디 스테파노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홉 남매 중 세 

째였다. 안죨리나는 첸트라다 리가에 있는 학교에 다녔고, 자유시간에는 집안일을 하며 

어머니를 거들었다. 1939년, 본당 수녀들이 첫 영성체를 준비시켰는데 안죨리나의 마음 속에 

그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갈망도 함께 일깨워 주었다.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던 조용한 

생활은 전쟁으로 인한 사건들(독일군 점령과 가옥의 파괴)로 갑작스럽게 끝나고 말았다. 1945년, 

가족들은 조부모의 농장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제쏘팔레나로 이사했다. 1945년 9월에, 

안죨리나는 로마의 비아 꼬모 41번지에 있는 수녀원에서 일자리를 얻어 1948년까지 머물렀다. 

그리고 나서는 병든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수녀들과 오랜 기간 머물렀던 일은 다시금 복음적 권고에 따라 삶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일으켰다. 1949년 8월 15일, 착복하던 날, 안죨리나는 마리아 필로메나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쥬세페 고리 주교가 1951년 8월 16일에 수녀의 첫 서원 미사를 집전했다.  

1952년, 오랜 세월의 봉사는 우선 로마의 관구 본원에서 시작되어 이후에 트레비냐노, 비카렐로, 

카르피노네, 투린, 몬테로두니 분원으로 이어졌다. 수녀는 각 수녀원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재능과 은사를 관대히 사용했다. 수녀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몹시 좋아했다. 수녀는 모든 일에 관심을 두었고 

자신의 체험을 즐겨 나누었다. 매일의 일과를 위한 힘을 발견하는 것은 기도 안에서였다.  

좀 더 긴 병을 치르고 난 다음, 마리아 필로메나 수녀는 11월 23일이 되자마자 주님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돌려드리며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다. 우리 수녀들은 수녀의 삶과, 헌신과 증거에 

감사한다. 수녀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삶의 시련을 견뎌냈다. 우리는 주님께서 천국에서 당신의 

영원한 기쁨 속에 살 수 있도록 수녀를 위해 아름다운 거처를 마련하셨다고 확신한다. 평화의 

안식을 얻으소서.  


